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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국제해양법의 새로운 과제를 논하다
 - 해수부, 10월 26~27일 서울에서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최
 -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해양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국제 해양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국제

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콘퍼런스는 3개의 본 세션과 2개의 신진 학자 세션으로 구성되며, 조제
루이스 제주스(José Luis Jesus) 전(前)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ITLOS의 역할과 분쟁 해결 체제의 의의를 조명한다. 
본 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해양법의 해석과 적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 활동의 국제법적 쟁점, 국제법의 이행과 법적

공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진 학자 세션에서는

국내외의 젊은 연구자 7명이 국제 해양법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로버트 베크만(Robert Beckman)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와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국 해군대학 교수 등 주요 해외 해양법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해양 활동의

양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국제 해양법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 해양법의 주요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미래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해양법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제 해양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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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키비주얼



참고 2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26.10.26.(월)~27.(화) /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

 ㅇ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ㅇ (참석자) 해양정책실장, KMI 원장,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 등

 ㅇ (주제) AI 시대의 국제 해양법 질서 :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대응

 ㅇ (목적) 최신 해양법 국제 판례‧규범에 대한 논의와 미래세대 해양법 
전문가 참여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성화(’13년~)

□ 주요 일정(안)

＊진행 언어 : 영어 (동시통역 제공)

일자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0.26.
(월)

09:00~09:30  환담 주요 내빈

09:30~09:45 개회식
 개회사 해양정책실장

 환영사 KMI 원장

09:45~10:15 기조연설  José Luis Jesus(전 국제해양법재판소장)

10:15~10:20 기념 촬영 주요 내빈

10:40∼12:20 제1세션  AI 기술과 국제 해양법의 해석 및 적용

13:40~15:20 제2세션  디지털 기술 기반 해양 활동과 해양법

15:40∼17:20 신진 학자 세션(1)  국내·외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

10.27.
(화)

10:00~11:40 제3세션  AI 기술과 국제 해양법의 이행

13:00∼14:40 신진 학자 세션(2)  국내·외 신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


